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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 경제국이며 군사국입니다. 이런 결과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비범한 근면과 인내심으로 이룩해 놓은 결과입니다. 특히 기술과 산업 발전은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괄목한 발전상을 이룩했습니다. 2018년 현재 미국의 평균 개인당 수입은 세계적으로 친다면 최고 1%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약점은 최고 정점에 도달하면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올라갈 기대를 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정신으로 오늘의 미국의 경제를 이룩한 미국민의 근로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5세 이하의 근로자 층 인구 중 겨우 59%만이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이나 복지 금에 의존하고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도 통계에 포함한다면 고용인구 비율은 더 낮을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가구당 평균 한 대 이상의 자동차, 두 대의 칼러 나 위성 TV, 최소 한대의 DVD나 VCR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스마트 폰을 소유하고 있고 전화 한대당 하루에 46번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지나칠 정도로 온라인 상으로 음식 또는 로락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조부모들이 새벽부터 어두워 질 때까지 매일 농장에서 뜨는 공장에서 일한 세대였음을 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면 어느 전쟁이든지 별 노력 없이 승리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밟거나 불태우는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고 좌파성 시위나 언행을 해도 인권이라는 보호망 뒤애서 공권이 감히 그들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지 못합니다. 어린 소녀가 남자 소년이라고 주장하면 보이스카웃에서 가입을 막을 수 없고 동성애자가 소년단의 지도자가 되어 함께 캠핑을 가더라도 그것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선전 포고를 한 전쟁 중에도 군인이 작전 도중 민간인을 살해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지만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보를 테러분자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있는 친 테러 단체에 수사의 칼날을 빼드는 일도 인권 침해라는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미국을 지금처럼 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자본 주의 덕택입니다. 그러나 젊은 밀레니엄 세대는 자본 주의를 혐오하고 소위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좌익 이념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미국만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보다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1960년에 미국이 세계 GDP 중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은 미국이 전 세계 DGP의 22%만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비대해져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걷우어 들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1960년에는 미국 정부의 세입이  93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정부가 걷우어 들이는 세금이 3.34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GDP의 세계적 점유율이 약간 낮아졌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제는 강세입니다. 2018년의 GDP 성장율이 3.9%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은 이 성장율이 3%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요는 정부의 성장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경제성장 의식과 근로정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국민의 적극적인 의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
